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인 안동에 많은 사찰이

운영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유교가 지

켜야 할 덕목과 규범을 가르칠 수 있지만, 돌아가

신망자(亡者)에대한추모와내세관을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사찰전각배치에서도알수있는데, 조선후기대

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영산전과 명부전이 건립

된 것은 당시 스님이나 신자들이 바라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북 지역에서 안동에

가장 많은 사찰이 건립되어 운영된 것은 이러한

지역민들의필요성을반영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있는 사찰은 사적기

를 비롯한 많은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관

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

다. 석탑사(石塔寺)도그중하나의사찰이다.

석탑사는 학가산 자락 계곡을 낀 평지에 지어

진 사찰이다. 석탑사의 남쪽 넓은 터에 안동 석탑

리 방단형 적석탑이 자리하고, 탑의 북서쪽 모서

리에서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찰이 위치해

있다. 석탑사에는원통전, 산령각, 범종각, 요사가

배치되어있으며그주위로돌담이쌓여있다. 

석탑사는 1913년 2월 사찰령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이 시행됐고, 현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孤雲寺)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

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전하지만, 창건연대 및 창

건주는알수없다. 

석탑사라는 절 이름은 주변에 돌무지로 쌓은

네모난 석탑과 관련된 듯하고, 이 석탑은 신라시

대 의상(義湘)의 제자이며 봉정사(鳳停寺)의 창

건주인 능인(能仁) 스님에 얽힌 설화가 전한다.

〈영가지(永嘉誌)〉에 보면 능인대사가 이곳의 굴

에서 은거하는데, 영주 부석사 스님 1천여 명이

그를 만나러 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게 되었다. 이 때 스님들은 각각 돌을 모아서 한

곳에 쌓았고, 이것이 남아있는 방형의 석탑이라

는 전설이 전한다. 고려와 조선시대 사찰의 연혁

을알수있는기록은남아있지않고, 석탑사에전

하는‘학가산신흥암기’(현판)를 보면 1790년에

중건되고, 1803년에후불도가조성되었다.  

현재 사찰 내에 남아있는 성보문화재는 목조관

세음보살좌상(도 유형문화재 368호)과 안동석탑

리방단형적석탑(도 문화재자료 343호)뿐이다. 목

조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42㎝의 소형보살상으

로, 조선 전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

고, 산신도는 19세기 전중반의 호랑이를 타고 있

는산신을그린불화이다.  

20세기 전반 석탑사에 소장되었던 성보문화재

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과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석탑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는 17건 28점

으로, 이 중에 불상 1점, 불화 4점이 소장돼 있었

다. 또한 1932년 12월 24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불상 1점, 불화 5점으로 산령탱 1점이

늘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을 살펴보면 20

세기 전반 석탑사에 봉안된 불화는 아미타불도,

지장시왕도, 감로도, 제석도, 산신도이다. 그러나

석탑사에서 1991년 1월 20일에 도난당한 불화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되지 않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삼장보살도(1699년), 후불도(아

미타불도, 1803년 제작), 신중도(1844년 제작)만

신고되어 있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2016년간행) 

따라서 도난당한 유물 가운데 삼장보살도는 원

래 석탑사의 불화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다

른 사찰에서 이운되었다가 도난당한 것이고, 감

로도는유출된것으로보인다.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는〈우란분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려

진 감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그

려지기 시작했는데 석탑사 감로도 또한 화기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남아있지 않지만영

가천도를 위한 의식용 불화로 조성 봉안되었으리

라여겨진다. 

아미타불도는 세로 115㎝, 가로 176㎝(조선총

독부 관보본에는 세로 3척8촌 가로 5척8촌) 크기

로 1803년 마바탕에 그려졌다. 중앙에 위치한 아

미타불은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모습으로 아미타

수인을 결하고 있다. 양협시 가운데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화불이 표현되었고 대세지보살의 보관

에는 정병이 그려져 있다. 협시보살을 비롯한 보

살들의 자세가 자유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아미타

불의 두광 양옆에 배치된 아난과 가섭 등 제자들

의 시선 처리와 가사 끝단에 그려진 문양표현이

다채롭다. 적색과 녹색 청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채운과 서기 등의 표현에서는 백색으로 강조하고

있다. 

삼장보살도와 함께 아미타불회도는 도난백서

에 신고된 내용과 일제강점기 당시 재산대장의

기록과 달라서 불화의 재질이 삼베인지 비단바탕

에 그려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9

세기에 그려진 불화의 특색이 신광 시문의 새로

운범례와중간색의사용등에서엿보인다. 

삼장보살도는 1699년 마바탕에 채색되어 그려

진 세로 165㎝, 가로 200㎝ 크기의 중단의궤용 불

화이다. 삼장보살은 앙련과 복련의 연화대좌 위

에 가부좌한 모습의 좌상으로 표현되었으며, 화

면 중앙에 천장보살을 그리고 향좌측에 지장보

살, 향우측에 지지보살을 배치하였다. 화기는 보

이지 않아서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의 박락이 심하여 훼손돼,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원형의 두광과 신광이 표현된 삼장보살도

는 모두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모습으로 보관을

쓰고 아미타수인을 결하고 있다. 어깨는 둥글게

표현되었으며 가슴에는 화려한 영락을 표현했고

어깨에서 내려오는 천의의 선을 굵은 선으로 묘

사하고있다. 

원형 두광의 바탕은 녹색으로 채색되었으나 중

앙의 천장보살의 신광, 지장보살의 두광에는 화

문이그려져이색적이다. 천장, 지지, 지장의삼장

보살도는 소의경전이 없어서 도상의 형식과 존명

의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

지만, 문헌 등을 통해서 수륙재 등의 불교의식용

으로조성봉안되었을것으로추정한다.

신중도는 문헌에 제석탱(帝釋幀)으로 기록된

불화로, 도광 24년인 1844년 마바탕에 그려진 1폭

의세로 101㎝, 가로 100㎝크기이다. 신중도의구

성을 살펴보면 위태천과 제석천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자리를 잡고 배치되어 있으며 에워싸듯이

권속이 화면을 가득 채워 표현한 형식이다. 화면

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크기와 배치를 통해 천상

의 위계를 표현했다. 좌우 대립적으로 화면을 구

성하고 있으면서 또 상단과 하단의 질서를 보여

주고있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적색 바탕에 묵서로 쓰여

진 화기가 있다. 위태천과 제석천은 모두 화면의

정면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며, 위태천은 깃털장

식이 달린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다. 제석천은 오

른손을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연꽃 한 송이를 손

에 쥐고 있는 형상이다. 바로 아래 천신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얼굴을 약간 비스듬하게

좌우로 향하고 있으며 머리엔 화려한 보관을 쓰

고원형의두광을두르고있다. 

안동 석탑사 신중도 화면의 크기를 살펴보면

1932년 관보본에 기록된 크기는 세로 1척 8촌, 가

로 1척 4촌으로 도난신고된 크기와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불화의 재질에서도 조선총독부 관보

본에서는 비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 유물대장에서는 종이바탕에 채색되

어진것으로적혀있다.

기획·성보 A8제 1221 호 2018년 11월 14일수요일 / 불기 2562년

도난정보·옛조사차이…연구필요한불화들

안동학가산에자리한석탑사

불상1점, 불화5점있었지만

현재불화도난·유출로유실

신고내역과근대기조사차이

〈문화재청인천공항문화재감정관실감정위원〉

공저=홍은미옥천사성보박물관학예실장

최선일의

다시찾아야할聖聖寶寶들들

안동 석탑사의 도난 성보21

안동석탑사에서도난과유출로사라진불화들, 사진왼쪽부터석탑사아미타불도, 삼장보살도, 신중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790호 9면(1932년 12월 24일)
비고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阿彌陀佛畵幀 紙紗 1 阿彌陀佛幀 1 紗製 掛圖 縱 3尺8寸 橫 5尺8寸 도난

觀世音菩薩等像 木 塗金 1

地藏菩薩幀 紙紗 1 地藏菩薩幀 1 同 同 同 6尺 同 6尺5寸 도난

甘露幀 〃 1 甘露幀 1 同 同 同 2尺2寸 同 3尺3寸 유출

帝釋幀 1 帝釋幀 1 同 同 同 1尺8寸 同 1尺4寸 도난

山靈幀 1 紗製 掛圖 縱 2尺4寸 橫 2尺4寸5分


